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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xed Income (단위: %,bp, 틱)  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  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 

  3/24일 1D 1W YTD 

국내

채권 

한국 국고채 3년물 3.160% -4.6 -25.5 -56.2 

한국 국고채 10년물 3.210% -5.6 -19.6 -52 

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 5.0 6.0 -0.9 0.8 

3년 국채 선물(KTB) 105.26 12.0 80.0 181 

10년 국채선물(LKTB) 115.10 41.0 200.0 515 

해외

채권 

미국채 2년물 3.775% -6.6 -4.6 -64.5 

미국채 10년물 3.374% -4.6 -5.4 -50.3 

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 -40.1 -42.1 -39.2 -54.2 

독일국채 10년물 2.123% -6.7 2.2 -44.2 

호주국채 10년물 3.218% -7.1 -17.6 -83.3 
 

 

 

 

 
     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  국내 채권시장 동향 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 

 

 
 국내 채권시장 강세 마감. 대내외 긴축 종료에 대한 기

대감 지속. 

 은행 위기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연준 인상 

종료를 넘어 연내 인하 가능성까지 반영되면서 금리 하

락세 계속됨. 아시아 장에서 미국 금리 하락세가 꾸준

해 한국 뿐 아니라 호주, 뉴질랜드 등 주요 아시아 금리

도 하락. 

 추경호 부총리, 경제간담회에서 실물 경제 불안을 인정

하면서도 대외 은행 사태가 위기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

라는 견해를 밝힘. 

 

 미국 채권시장 강세 마감. 도이치방크 우려 확대되며 

안전자산 선호 재점화. 

 CS에 이어 도이치방크가 미국 상업용 부동산과 파생상

품에 익스포저가 높다는 소식이 알려짐. 이에 CDS 프

리미엄 급등, 주가 급락 및 금리 하락. 연준 관계자들이 

3월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은행 시스템에 대한 안도감

을 주려했으나 금리 하락세 지속됐음. 

 금주 전 SVB CEO 청문회 증언이 예정. 그 외 마이클 

바, 필립 제퍼슨 및 뉴욕 연은 총재 등 다수의 연준 관

계자들 연설도 예정. 2월 미국 PCE 물가도 예정되어 있

으나 그 중요도는 다소 떨어질 전망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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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X & Commodity (단위: %, $)  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  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 

  3/24일 1D 1W YTD 

환율 

원/달러 1,294.30  1.3% -0.6% 2.4% 

달러지수 103.12  0.5% -0.7% -0.4% 

달러/유로 1.076  -0.7% 0.9% 0.5% 

위안/달러(역외) 6.87  0.6% -0.3% -0.7% 

엔/달러 130.72  -0.1% -0.9% -0.4% 

달러/파운드 1.223  -0.4% 0.5% 1.2% 

헤알/달러 5.25  -1.0% -0.6% -0.8% 

상품 

WTI 근월물($) 69.26  -1.0% 3.8% -13.7% 

금 현물($) 1,978.67  -0.7% -0.5% 8.5% 

구리 3개월물($) 8,921.50  -1.2% 4.0% 6.6% 

  

 

 

 

 
     
주간 주요국 통화가치 등락  원달러 환율 동향 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 

 

 
 지난주 금요일 원달러 환율은 +16.0원 급등한 

1,294.30원에 마감. 

 전일 FOMC를 소화하며 30원 가량 급락한 데에 따른 

되돌림 장세 나타남. 전거래일 대비 +8.90원 상승 출발 

후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전 내내 상승폭 확대. 

 위안화 환율과 홍콩 증시도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 약세 

부추김. 오후 한 때 상승폭을 축소했으나, 장 막판 위안

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재차 상승하며 마감. 

 

 지난주 금요일 달러 인덱스는 +0.6% 상승한 103.12 

기록. 도이체방크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등 은행

권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위험 회피심리 확산. 

UBS의 CS 인수 과정에서 AT1 채권이 전액 상각되면서 

AT1 채권 비중이 높은 도이체방크에 대한 우려가 높아

졌기 때문.  

 한편 이날 발표된 미국 3월 S&P글로벌 제조업 및 서비

스업 PMI는 49.3, 53.8로 각각 5개월, 11개월 만의 최

고치를 기록하는 호조를 기록. 그러나 은행 불안 여파

로 향후 반등세 지속될지 불확실. 

 이번주 원달러 환율은 1,280 ~ 1,315원 범위에서 등락 

예상. 주중 미국 4Q GDP 확정치(3/30), 2월 PCE물가

(3/31), 중국 국가통계국 PMI(3/31) 등 발표 예정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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